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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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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? 

어릴 적 읽었었는데, 다시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서 이번 휴가 기간 

동안 읽게 되었습니다.  

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 

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,  

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? 

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? 

싸구려 술과 커피에서는 시큼한 무언가가 섞인 냄새가 났다. 스튜에서는 쇠 맛

이 났고 더러운 옷에서는 잡다한 냄새가 섞인 불쾌한 악취가 났다. 마땅한 권

리를 그동안 빼앗겨 왔다는 생각에 위장과 피부는 일종의 저항이란 것을 했다 

(중략)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달랐던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왜 이런 것들을 

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일까? 

 

어떤 경우든 부적절한 표정을 지으면 그 자체가 처벌 가능한 범죄가 되었다. 

심지어 이 범죄를 지칭하는 ‘표정죄’ 라는 신어도 있었다.  

 

윈스턴은 그녀가 4년 전에 오세아니아는 동아시아와 전쟁 중 이었고 유라시아

와는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걸 우

연히 듣고 깜짝 놀랐다.  

 

그들이 할 수 없는게 하나 있어요. 그들은 당신이 무엇이든 말하게 할 수 있어

요. 뭐든지요. 하지만 믿게 할 수는 없어요. 당신 마음속에까지 들어갈 수는 없

으니까요.  

 

이중사고의 원칙에 따라 핵심 당원 수뇌부들이 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인정하지 



않게도 하지만, 현대 전쟁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

상시키지 않으면서 기계제품들을 완전히 소모하는데 있다.  

 

과거의 어떤 정권이든 시민들을 끊임없이 감시할 힘이 없는 탓도 있었다. 하지

만 인쇄술의 발달로 보다 쉽게 여론을 조작할 수 있게 되었고 영화와 라디오로 

인해 그 과정을 수행하는 일이 한층 더 쉬워졌다. (중략) 모든 국민이 정부의 뜻

에 완전히 복종하게끔 할 뿐 아니라 의견까지 완전히 통일시킬 수 있는 가능성

이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.  

 

“아니란 말이네!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서도, 벌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야, 왜 자

네를 이리 데려왔는지 말해줄까? 치료하기 위해서야! 자네를 온전한 정신을 지

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! (후략)” 

 

“윈스턴,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나” 

“타인을 괴롭히면서 행사할 수 있을겁니다” 

“바로 그거야, 타인을 괴롭혀야 하는 거라고. 복종으로는 충분하지 않네. 괴롭히

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권력자의 뜻에 복종한다고 확신할 

수 있겠는가? 권력은 고통과 모욕을 주는 가운데 존재하는 걸세. 그리고 권력

은 인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권력자가 선택한 새로운 형태로 다시 뜯어 

맞추는 거라네.” 

 

“그런 일이 닥치면 진심으로 원하게 돼요” 라고 그녀는 말했다. 그는 정말로 원

했다. 단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. 자신의 고

통이 그녀에게 옮겨 가기를 바랐던 것이다.  

 

모든 것이 잘 되었다. 투쟁은 드디어 끝이 났다. 그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

했다.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.  

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



어릴 적에 읽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, 나이먹어서 보니 한 구절 한 구

절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책이었습니다.  

재미있었던 것은 생각보다 연애 소설 같은 느낌이 많았다는 점.  

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진 후 헤어지는 것을 다른 면에서 다룬 것 같아서 

흥미로웠습니다.  

 


